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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스토리로 먹고 사는 사람들

Ÿ 차트라파티 시바지 박물관의 옛 이름은 웨일즈왕자 박물관 혹은 조지5세 

미술관이었다. 

Ÿ 영국왕 조지5세가 되는 웨일즈 왕자의 인도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건축된 

박물관은 이후 인도 중서부를 다스렸던 마라타왕국의 위대한 왕 

차트라파티 시바지의 이름을 따서 현재의 명칭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

되었다.

Ÿ 조지5세나 차트라파티 시바지 모두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한 적극적인 

경청과 공감을 통해 성공적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다스릴 수 있었다.

2. 귀를 닫은 기업의 몰락

Ÿ 기업 경영에 있어서 경청의 효과와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

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 혹은 기업 경영자들이 제대로 

경청을 하지 못해 기업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.

Ÿ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여 기업 

고유의 창의적인 문화가 훼손되고 그로 인해 매력적인 신제품들을 

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Sony가 그 대표적인 기업이라 하겠다.

Ÿ 반면, 수많은 미국의 우량기업들은 하위 구성원의 이야기가 최상위 

경영진까지 전달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킴으로 인해 조직 내부의 

언로를 확보하고 정보가 자유로이 공유되면서 보다 큰 부가가치를 

만들어 내도록 하고 있다.

3. 경영, 경청에 눈을 뜨다

Ÿ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아들의 이야기에 

귀를 기울여 주고 그가 더 많은,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도록 

유도함으로 인해, 어린 카터가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를 

폭발적으로 성장시켜 성공한 정치가가 되도록 했다.

Ÿ 유수의 기업에서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경청 역량배가 프로그램과 

조직 전체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


